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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시장 가격안정 총력 대응
- 2차 석유 최고가격, 3.27일 0시부터 적용 -

- 2차 최고가격 휘발유 1,934원/ℓ, 경유 1,923원/ℓ, 등유 1,530원/ℓ -

- 유류세 인하, 선박용 경유 포함 등 민생부담 최소화 노력 -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3월 27일 (금) 0시

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3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하였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

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보다 확대(휘발유는 7%→15%, 경유는 10→

25%)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산업부장관이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최고가격을 정

하였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

하고, 국민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상 속 절약 실천에 동참하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

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

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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